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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IN THE
MAKING



OUR DISTILLERY

THE FIRST CRAFT SINGLE MALT DISTILLERY IN KOREA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 (Three Societies Distillery) 는

한국 최초의 크래프트 싱글몰트 증류소로 2020년 남양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미교포 출신의 대표, 스코틀랜드에서 온 마스터 디스틸러,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

이렇게 3개의 각기 다른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는

정통 스카치 위스키 생산 방식을 고수하여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속 한국 싱글몰트 위스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HISTORY

2020.06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 설립

2020.06 첫 증류 시작

2020.07 100번째 캐스크 숙성



OUR 3 PHILOSOPHIES

장인정신
CRAFTSMANSHIP

전통과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품질
QUALITY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는

당화, 발효, 증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을

기계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방식을 지킨 우리만의 위스키

스카치 전통 위스키 생산방식을 고수하며

쓰리소사이어티스만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만의 스타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 없이

최고에 맥아와 캐스크만을 사용하겠습니다.

WE FOLLOW OUR PHILOSOPHIES



OUR DISTILLERY LOGO

Unicorn
National animal of  Scotland

유니콘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동물

Eagle
National animal of  USA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

Tiger
National animal of  Korea

호랑이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

Korean Pattern
한국적인 문양

Kiln
가마

Still
증류기 모양

‘Three Societies’ logo stands for producing whisky in the traditional Scottish way, and whisky is mainly aged in American bourbon barrels in Korea.

쓰리소사이어티스의 로고는 한국에서 정통 스카치 방식을 고수하여, 아메리칸 버번 배럴을 메인으로 하여 숙성을 하는 증류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UR DISTILLERY FOUDNER

도정한 / DO BRYAN HAN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의 창립자인 도정한 대표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CNN, 아리랑 TV, 에델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명 언론 및 IT 기업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취미로 하던 맥주 양조가 ‘건전하며 즐겁고 행복한 주류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꿈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도정한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자리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핸드앤몰트

브루잉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핸드앤몰트 브루잉 컴퍼니는 한국 수제맥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엄청난 성장과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들을 이끌어냈고, 2018년 세계 최대의 맥주 회사인 AB INBEV에 핸드앤몰트를 인수합병 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수입 맥주가 주를 이루던 한국 시장에서 수제 맥주의 진정성을 알리고,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까지 국산

위스키들이 해외에서 원주를 사와 한국에서 블렌딩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위스키를 만드는 중요 과정을

한국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서게 하였습니다.

2020년, 오랜 준비 끝에 한국 최초의 크래프트 싱글몰트 증류소인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맥주를 만들면서 쌓은 기술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위스키 역시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세계 속

한국 위스키의 위상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OUR MASTER DISTILLER

앤드류 샌드 / ANDREW SHAND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인 앤드류 쉔드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980년 글렌리벳 증류소에서 쿠퍼리지(Cooperage)로 위스키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글렌리벳 증류소를 소유한 시바스 그룹(Chivas Group) 산하의 증류소들에서 증류기술을 배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1년, 그는 일본의 니카 증류소로부터 마스터 디스틸러(Master distiller) 자리를 제안을 받았고, 니카

증류소의 마스터 블렌더와 함께 오늘날 사랑받고 있는 다양한 위스키들을 완성하였습니다.

2001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스페이사이드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와 마스터 블렌더로 겸직하면서

다양한 위스키들을 만들고 전세계의 위스키 행사들을 돌아다니며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2011년, 스페이사이드 증류소를 매각하면서 앤드류는 자체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전세계의 위스키 증류소

프로젝트에 참여해오면서 미국 동부의 가장 큰 증류소인 버지니아 증류소와 윌리엄스 버그에 있는 코퍼폭스

증류소의 몰팅 시설을 디자인 및 설계하였습니다.

위스키업계에 종사한지 올해로 40년을 맞은 앤드류는 그간 쌓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위스키를 한국 최초의 크래프트 싱글몰트 증류소인 쓰리소사이어티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three_societies

info@threesocieties.co.kr

070-4282-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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